
03

이 장은 뜻을 세움에 있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해당하는 철학은 성리학(性理學)이다.

Grounds to achieve one’s will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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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보통 사람과 성인은 본성이 같습니다.

Ordinary people and saints are the same in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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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人: 보통 사람 *與: 와, 더불어

*其: 그(대명사) *本性: 타고난 성품, 본성

*則: 곧 ~이다 *一: 하나, 같다

*也: ‘~이다’를 뜻하는 종결사

해설

이 말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선생의 학문도 일반 철학처럼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같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든 성인이든 타고난 

본성은 같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똑같은 성품을 타고났는데, 어떤 이는 성인

이 되고 어떤 이는 보통 사람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 때부터 성인과 보통 사람이 정해졌다면, 성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성인이 되기 위한 선생의 방법이랄까 

프로젝트가 있다. 선생의 뺷성학집요뺸도 그 가운데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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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사람의 본성은 선하여 옛날과 지금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Human nature is good,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the present, between the wise 

and the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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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性: 인간의 본성 *本: 본래

*善: 착하다 *無: 없다

*古今: 옛날과 지금 *智: 지혜로운 (사람)

*愚: 어리석은 (사람) *之: ~의

*殊: 다름, 차이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란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말한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은 원래 맹자의 주장이다.

뺷맹자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언제나 아래

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자 상｣)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관점을 계승한 후대 유학은 인간이라면 타고난 본성은 

모두 선하다고 본다.

이렇게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본성이 선하다면, 보

통 사람도 성인이 될 가능성에 훨씬 가까워진다. 곧 논리적

으로 생각해볼 때, 본성이 원래 선하므로 그 선을 발휘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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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뜻을 세우고 밝게 알고 도탑게 행동하는 일은 모두 나에
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습
니까?

It is all up to me to set a will, to know brightly, 

and to practice earnestly. How could I find it anywher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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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之立: 立志인데 志를 강조하기 위해 도치하면서 之가 들어간다.

知之明과 行之篤도 같은 용법이다.

*篤: 도탑다 *皆: 모두

*在: 달려 있다 *豈: 어찌

*耳: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他: 다른(것, 곳) *求: 구하다, 찾다

*哉: 문장 뒤에서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뜻을 세우는 ‘입지’(立志)와 밝게 아는 ‘명지’(明知)와 

도탑게 행동하는 ‘독행’(篤行)이 모두 나에게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 내 안에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나온 발언이다. 역사상 성인이 존재했다

는 사실은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은 그 가능성이 있어도 마음과 행동의 바탕을 

이루는 성질 또는 성격의 제약으로 그대로 발휘되지 않는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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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

성인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Anyone can become a saint by learning.

聖
성

人
인

可
가

學
학

而
이

至
지



03.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 ╻ 49

*聖人: 성인

*可: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學: 배우다

*而: 접속사

*至: 이르다, 도착하다

해설

이 말은 선생이 성리학을 완성한 남송의 철학자 주희

(朱熹)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공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공자 자신이 “나는 날 때부터 잘 아는 천재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 민첩하게 찾았다”(뺷논어뺸, ｢술이｣)

라고 하여, 학문을 좋아해 배워서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록에 자세하게 기술했

다. 여기서는 배움을 통해 가능성을 말했는데, 그 배움의 

내용이란 다름 아닌 ‘학문과 수양’이다. 곧 인간의 후천적 

노력이 성인이 되는 방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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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맹자가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
니, 어찌 나를 속이겠습니까?

Mencius said, “Anyone can become Yao and Shun.” 

How could he decei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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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말하다, 이르다 *皆: 모두

*可以: 주어 뒤에 붙어 가능성을 나타내는 숙어

*爲: 되다 *堯舜: 중국 고대의 성군

*豈: 어찌 *欺: 속이다

*我: 나

*哉: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사

해설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뺷맹자뺸, ｢고자 하｣)
라는 말은 원래 누군가 맹자에게 한 질문이었다. 곧 “‘사람

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맹자가 “그렇

소”라고 대답한 뒤로 맹자의 말로 통하게 되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다. 그 가능성의 철학적 근거는 맹자 자신의 성선설이다.

여기서 선생은 맹자의 가르침을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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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요결▷

추한 외모를 아름답게 바꿀 수 없고, 작은 키를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품은 뜻만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변화시키고 못난 것을 현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You cannot change your appearance from ugly to 

beautiful, and cannot change your stature from short 

to tall. Only your will of the heart can turn your fool-

ishness into wisdom and stupidity into sag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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